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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후기 

저는 가정주부로서 매일 성경듣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생활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특히 부엌일을 다 

마친 후에 조용한 시간에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것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제 생각을 돌아보게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일년에 한번 읽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듣기 성경으로 대하다보니 성경이 더 가까이에서 

들려지고 자주 듣게 되고 금년에는 여러번 성경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 월 중에 새벽마다 들려지는 마태복음은 신약의 가장 첫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 까지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와있는데,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지만, 헤롯의 

살해음모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여러가지 시험에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열두제자와 함께 하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000 명을 먹이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열두제자중 한명인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게 되지만, 사흘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과 함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가지 교훈 말씀들을 통해 나는 그 말씀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몇 번이나 놀랐는데 그 이유는 내가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 왔었던 교훈 

말씀들이나 구절들이 다시한번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때문입니다. ` 

이외에도 생활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옥같은 말씀들이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왜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인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라 김 

 

목회자 후기 

우리는 새벽기도회 성도가 몇분되지 않지만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4 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을 듣고 읽게 

되었다. 그 시작은 수동적이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자세는 능동적으로 변해갔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셨다. 이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나의 작은 지식을 초월한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바이블 드라마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운전 중이나 실생활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서 나에게는 도전이 되었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 들은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다보면 나 자신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고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 질 것으로 믿는다. 

매일 성경을 들으면 그동안 성경을 다독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성경을 5 번 이상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리더쉽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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